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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“양질의 농업용수 공급
에 최선”
성주호서 상반기 환경정화 활동

정재길 기자 승인 2025.07.05 21:44

환경정화 활동 참가자들이 기념촬영을 하고 있다. 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 성주지사]

[한국영농신문 정재길 기자] 

한국농어촌공사 성주지사(지사장 이돈문)는 6월 19일 성주군 가천면 중산리에 위치한 성주저

수지에서 환경정화 행사를 실시했다.

환경정화행사는 저수지 환경 및 수질 개선을 위해 쓰레기 수거, 오염물질 제거를 실시하

고 지역 주민들의 환경보호 의식을 고취할 수 있는 행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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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 실시된 환경정화행사에서는 가천면바르게살기위원회 회원들과 지사 직원들이 함께 성

주저수지 내 유입된 영농폐기물, 생활쓰레기, 병, 플라스틱 등 각종 쓰레기를 수거했다. 

이돈문 성주지사장은 “성주호는 성주군 대부분 지역에 농업용수를 공급하는 저수지일뿐만 아

니라 경상북도에서 가장 큰 저수지”라며 “앞으로도 저수지 주변 쓰레기 무단투기 예방을 위

한 계도 활동과 환경정화를 위한 행사를 지속적으로 마련하여 양질의 농업용수 공급에 최선

을 다할 계획”이라고 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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